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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탐험의 영웅시대
1912년 1월 28일, 남극대륙 한복판을 쏜살같이 달리던 개썰매가 멈춰선다. 남위 80도 5분. 사방은 온통 눈과 얼음뿐,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개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더 달리자고 하지만, 고삐를 잡은 사람은 안타까운 듯 말한다. “이제 돌아가야 겠다.” 남극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식량이 바닥나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남극점을 뒤로 한 채 썰매를 돌려 자신들이 떠나온 남극 해안가로 바짝 고삐를 당긴다.
102년 전 남극대륙 깊숙한 곳의 한 장면이다. 아시아인 최초로 남극땅을 밟은 탐험가, 시라세 노부다.

남극대륙은 20세기 초까지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던 데다, 남극대륙 가까이에는 얼음이 가득해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속도로 발전한 선박과 항해 기술은 남극대륙에 사람들의 발길을 조금씩이지만 허용하게 했다. 피어리가 1909년 북극점을 최초로 밝은 후, 곧 사람들의 관심은 남극점에 누가 도달할지에 쏠렸다. 아니, 남극점을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밟을지에 눈길이 모였다. 우리도 잘 아는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인 스콧의 대결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레이스는 1911년 12월 남극점에 아문센이 먼저 도달하면서 끝이 난다.

하지만 아문센과 스콧의 그 치열한 남극 탐험 한가운데에 아시아의 탐험가가 한 사람 있었다. 바로 시라세 노부다. 그는 비록 남극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1912년 1월 28일 남위 80도 5분까지 진출하였다. 극지탐험 경험도 전무한 그가, 경험많은 영국과 노르웨이 탐험대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시라세의 일생과 남극탐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시라세 노부, 남극을 열다

“나는 우리의 남극 탐험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숫자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평가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하지만 나와 카이난마루 대원들은 이런 부적절하고 악의적 평가들을 무시하고 인류의 보편적 평가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했다. 우리 극지 탐험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불씨에 불을 지폈고, 이제 우리의 탐험 정신과 열망에 힘입어 벌써 많은 이들이 탐험에 도전하고 있다.” 
_ 시라세 노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라세의 남극 탐험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 기업체의 후원도 없었다. 서양에 대한 열등감에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돈도 안되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눈길이 사방에 가득했다. 하지만 시라세는 달랐다. 그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다. 남극탐험의 의미와 경제적 가치가 언젠가는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시라세는 남극에 가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놀라운 혜안이다.

“해외 탐험을 계획할 정도의 국민이 아니라면 국가의 영원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극지 특히 남극대륙에 영토를 선점할지 말지는 일본의 앞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직 미지의 세계인 남극은 과학 특히 기상학, 자기학, 지질학, 해양학, 생물학 등과 여러 미개척 학문의 보고일 뿐 아니라 경제와 자원 면에서 또는 장래의 국가정책, 특히 국방의 관점에서 절대 필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백년전 남극 탐험을 보다
이 책은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시라세 노부를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시라세 노부의 일생이 오롯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남극 탐험의 실상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시 탐험과 관측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알기 쉽게 복원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극 탐험 상황을 생생하게 찍은 사진 자료는 일본 시라세남극탐험기념관의 도움으로 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또렷한 바다색을 자랑하는 노무라 선장의 수채화는 일본의 남극 OB회의 협조로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자가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의 남극 연구 현황도 잘 요약되어 있다.

시라세 노부의 탐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땅을 찾아나서는 도전과 모험 정신, 목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뤄내고 마는 끈기와 근성,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꼭 탐험가나 모험가가 아니더라도,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질들이다. 백년전 시라세의 용기가 현재까지도 빛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라세를 기려, 극지연구 쇄빙선의 이름을 ‘시라세호’라 명명하였고, 그의 남극탐험을 기리는 ‘시라세 남극탐험기념관’을 그의 고향 마을에 건립하기도 했다.

“탐험은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을 밟는 것이 목적이다. 어느 누구보다 앞서 그 땅에 발자국을 남긴 자가 월계관을 쓰는 것이다. 나는 그런 땅에 가고 싶다. 누군가 괭이와 낫으로 잡초를 베어 만든 평탄대로를 어슬렁어슬렁 쫓는 것은 딱 질색이다. 뱀이 나와도 곰이 나와도,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내 몸으로 밟고 싶다.” _시라세 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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